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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학생 여러분께 드리는 글

  의과대학 학생 여러분,

  봄은 대학 캠퍼스가 가장 빛나는 계절입니다. 하지만 의과대학 캠퍼
스만은 아직도 완전한 봄이 찾아오지 않은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젊은 여러분의 한 해는 특히 
소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젊음은 두 번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
러분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겠다는 꿈을 향해 나아가다, 예기치 않은 
상황에 부딪쳐 멈춰서야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진로에 대해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지 생각하면, 정부를 이끄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또한 
여러분보다 먼저 세상을 산 어른으로서, 안쓰럽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의과대학이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님들과 의대 학장님들께서 뜻
을 모으신 것도 여러분의 고통을 안타깝게 여기셨기 때문일 거라고 생
각합니다. 이달 초에 총장님과 학장님들은 ‘이달 말까지 학생들이 복귀
한다면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조정할테니 이를 
존중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하셨습니다. 정부는 깊은 숙고 끝에 이를 받아
들였습니다. 
 
  의료개혁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아니 어쩌면 의료개혁의 큰 틀이나 
의료개혁의 필요성 그 자체에 대하여 여러분과 저는 생각이 다를지 모
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귀하게 생각
하고, 여러분의 미래를 염려하고 있다는 점만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
다. 모든 국민이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의대생들 가운데 총장님들과 학장님들의 진심어린 조언을 받아들여 
수업 복귀를 선택하는 분들이 늘고 있어 다행입니다. 용기 있는 선택
이고,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수업 복귀를 결심한 학생 여러
분께 응원의 박수와 격려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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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복귀를 망설이고 있는 학생 여러분께,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스승과 동료들을 떠올려 주십사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의대에 입학
할 때 가졌던 설렘과 다짐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기다리는 미래의 
환자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을 성심껏 뒷바라지한 부모님의 
노고를 떠올려 주십시오.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지 모른다고 의심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와 학생 여러분 간 소통과 신뢰가 얼마나 부
족하였는지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
드립니다만, 정부는 총장님과 학장님들의 제언을 받아들였고, 앞으로도 그 
약속을 굳게 지켜나갈 방침입니다. 

  그러니 이제 더는 주저하지 마시고 강의실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여러분이 학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집중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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